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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construction of a new city can change the existing settlements and the urban structure of the surrounding areas. In this context, the construction of the Administrative City in Sejong-si is causing structural changes in the Daejeon-Chungcheong area.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manner in which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is migration oc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that the construction of Sejong-si caused large-scale migration in the surrounding areas. This is because overall growth is more important than the zero-sum game in Sejong-si and surrounding areas, to successfully build the Administrative City. Therefore, this study primarily analyzed the spatial structure changes occurring in the area adjacent to Sejong-si owing to the construction of the Administrative City. Hence, the spatial interaction characteristics between regions at each time point were analyzed using data on migration and commuting between 2012, when Sejong-si was established, and 2020, when the second phase of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Consequently, the spatial structure was noted to rapidly change in Sejong-si and adjacent areas, and among them, areas with concentrated growth, areas with concern for decline, and areas showing a recovery trend after decline were derived. With the passage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Sejong-si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2040 Administrative City Metropolitan Plan (2021), a policy for the growth of the urban area through inter-city linkage and cooperation is required. This finding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win-win development of the Sejong cit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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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새로운 도시의 건설은 기존 지역에 성장 촉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기존에 형성된 정주권 및 도시구조의 변화 매개로 작용하면서 그중에서도 성장하는 지역과 쇠퇴·축소 경향을 보이는 지역들이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손승호, 2018; Gatzweiler, 2016). 동시에 신도시 조성에 따른 경제활동과 정주지의 입지 변화는 장소 간 공간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공간구조의 재편을 야기하며,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권 형성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Axisa et al., 2012; 손승호, 2018, 재인용).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의 건설과정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것은 중요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계획·조성 중이라는 점에서 일대의 공간구조 재편과 함께 지역 성장에 긍·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인구는 50만 명으로, 그중 15만 명은 기관 이전 등에 의한 정책적 유입인구, 35만 명은 자족기능 도입에 따른 사회적·자족적 유발인구로 구분된다(건설교통부, 2006). 이는 곧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파급효과로서 주변 지역과 연계된 동반 성장을 염두에 둔 계획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충청 광역대도시권은 수도권과 함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권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공간적 범위를 축소해 보면, 세종시 인구 성장분의 절반 이상이 대전광역시를 포함하는 충청권에서 유입되고 있고,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세종시 출범 초기 유입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보고되고 있다(임병호 외, 2015; 이호준 외, 2018). 이에 기존에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충청권 공간구조의 재편과 함께 일대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진행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5년이 지나는 사이 국가적·사회적 여건이 저성장·인구감소 시대로 전환되어 지방 도시의 경우 인구의 순증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 도시의 발전 전략은 일방적 성장이 아닌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변필성 외, 2015). 세종시 역시 주변 지역과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동반 성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 간 영향관계 파악이 선행되어 증거 기반의 발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세종시와 주변 지역의 인구이동 및 통근통행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를 종단면적으로 탐색하고 그 파급효과를 지역별로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인접 지자체와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여, 세종시와의 상호관계 변화에 따른 긍·부정의 영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상호보완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 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목적을 갖는다.

    

    

  
    
      Ⅱ. 이론적 고찰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성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하에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계획된 중앙행정기능의 신도시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7).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하는 세종시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였고,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며, 주요 기능 확충과 주택공급의 측면에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건설1단계(2007~2015년)에서는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핵심 기능인 중앙행정기능을 형성하였다. 동시에 약 6.3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으로 약 11만 명의 인구가 이주하였고, 세종시의 총 인구가 21만 명으로 성장하였다. 이어진 건설2단계(2016~2020년)는 도시의 주요한 생활기능인 교육과 문화기능을 집중적으로 형성하는 가운데 3.3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었다. 그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으로만 약 15만 명의 인구가 추가로 이주하면서 세종시의 총 인구가 35만 명까지 성장하였다. 요컨대 건설2단계가 완료된 현 시점까지 42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의 이전과 함께 약 1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출범 직전 9만 명(통계청, 2010년)이던 세종시의 인구는 38만 명(통계청, 2022년)까지 증가하였다.

        
          Table 1. 
				
          

          
            Development phase of the Administrative City
          
          

        

        
        

        이렇듯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단기간 내 세종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세종시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연구가 인구이동 관련 특성에 집중하여 수행된 바 있다. 그리고 일련의 연구를 통해 세종시 전입인구의 절반 이상이 충청권에서 유입되고 있음이 보고되었으며(김선덕 외, 2015; 임병호 외, 2015; 류주현·장동호, 2017; 이지현·전명진, 2018), 특히 반경 10km 내의 인접 도시에서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이 확인되었다(이호준 외, 2018).

        이에 따라 충청권 내 지역 간 관계 변화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잇따라 수행되어 산업·고용 측면, 주택·지가 측면에서 세종시와 인접 지역의 관계가 보고되고 있다(김용희, 2014; 김호용·윤정미, 2014; 송재민 외, 2019). 연구의 범위는 충청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단위 연구부터 세종시와 인접한 지역들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단위 연구까지 위계별로 다양하며, 최근에는 세종시 단위까지 축소되고 있다(차은혜·이석희, 2020). 기존에 선행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변화 지표는 크게 인구, 산업, 공간적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가 인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인구 차원에서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지역적 전출·입 인구이동량의 변화(임병호 외, 2015; 류주현·장동호, 2017; 이호준 외, 2018)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산업 차원에서는 세종시와 인접 지역별 종사자수의 변화(총량 및 산업별)를 비교한 연구(송재민 외, 2019)가 있다. 그 밖에 공간적 차원에서 주택의 특성별 주택가격(김다희·홍성효, 2021)이나 기초지자체별 평균지가(김용희, 2014), 그리고 주택 및 시설의 신축 수(차은혜·이석희, 2020)도 유의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세종시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성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이 수도권의 인구 분산 효과보다는 충청권 일대의 인구이동 효과를 가져온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 둘째, 그 가운데 세종시의 출범이 현재까지는 인접 지역에 긍정적 영향보다는 인구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충청권에서 세종시로의 인구이동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 충청권의 총종사자 수 증가율이 둔화되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와 인접 지역 간 관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성과 도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세종시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인구 150만의 대도시로 여타 대도시권이라면 중심도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나, 세종시 출범에 따라 인구 유출과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 중 하나이다. 향후 10년간 세종시 내로 주택공급 및 인프라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전-세종-충청권의 공간구조와 광역 발전 방향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인구이동과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관계
        인구의 공간적 이동은 정주 및 고용의 재배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정주와 고용의 재배치는 곧 도시의 기능적·구조적 변화인 공간구조의 재편으로 볼 수 있다(마강래, 2008). 특히, 대규모 주택공급을 수반하는 신도시 개발은 인구의 광범위한 이동을 유발하여 필연적으로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다시 지역의 성장과 쇠퇴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전술한 인구이동과 도시공간구조의 변화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igure 1. 
				
          

          
            The relationship of migration and urban spatial structure
          
          

          

        

        이러한 맥락에서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간구조 재편을 정주-고용 관계의 변화 측면에서 해석하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20년 이상의 건설 경과를 갖는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인구이동과 통근통행 데이터를 통한 탐색적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손승호, 2003; 이희연·김홍주, 2006; 이희연·이승민, 2008; 김진유, 2010; 이수기 외, 2015). 이들 연구는 인구이동 및 통근통행의 강도(규모)나 거리, 연결성, 영향력 등을 측정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적 변화 패턴을 탐지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중 이희연·이승민(2008)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이 인구이동과 통근통행패턴에 미친 영향을 시·군·구 단위로 분석하고 직주비와 자족지수, 주간인구지수의 지표를 활용해 신도시의 자족수준 변화를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거 기능 위주로 조성된 신도시들로 서울 거주자들의 주거 이동이 10년간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주거 교외화가 광역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수기 외(2015)의 연구 역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통근통행 특성에 보다 집중하여 1기 신도시들의 자족성·중심성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로 공간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에 대한 의존성이 감소함과 동시에 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통근통행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위 연구들에서는 인구이동과 통근통행 관련 지표(자족지수, 직주비, 내부고용률, 주간인구지수 등)를 사용함으로써 직주의 공간적 패턴(통근의 광역화, 주거 교외화 등)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3.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국가 차원의 신도시 건설이 인접 지역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 변화를 토대로 공간구조 재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관련하여 세종시 출범 초기에 진행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책의 초기 효과를 가늠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연구의 내용적 범위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들 연구에서는 세종시와 인접 지역의 관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성과 도시기능 확충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세종시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2단계가 종료되고 정주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된 현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적 장기 측면의 지역 간 관계 변화 특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신도시 대상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공간적 상호작용-공간지표-공간변화 등의 측면에서 지역의 공간구조 재편을 다각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세종시와 인접 지역 간 상호관계 해석을 시도한 기존 연구들과 연속선상에 있는 동시에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론
      
        1. 분석범위 및 자료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세종시와 인접 지역 간 인구이동과 통근통행 변화를 통해 공간구조 재편을 살펴보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공간적·시간적 연구 범위를 갖는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이동 등의 변화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간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구조적 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배경을 고려하여 세종시와 인접하고 있는 지자체를 분석의 주요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전광역시(5개 구), 충청북도 청주시1), 충청남도 천안시와 공주시이며 각 지역의 위치는 <그림 2>의 우측 도면과 같다. 분석의 공간적 단위는 기초지자체(시·군·구)이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후 대전·충청권역의 광역적 변화를 검토하기 위한 보조적 분석범위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 전체를 설정하였다. 광역적 변화 분석의 공간적 단위는 세종시-세종시와 인접 지자체-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권2)-충청남·북도 전체로 구분하였다.

        
          
          

          Figure 2.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한편,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2단계가 종료된 2020년까지이다.

        이에 대한 분석자료는 크게 두 가지를 활용하였다. 우선 인구이동의 경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2012년과 2020년의 시·군·구 전출입지별 이동자수 자료를 활용하였고, 인구이동의 세부적인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명자료로 세종시 내 읍·면·동 단위 인구이동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다. 한편 통근통행의 경우,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2013년(기준년도 2012년)과 2020년(기준년도 2019년)의 전국·대전광역권 목적별 OD자료 중 가정기반 통근목적 통행량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2. 분석과정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후 대전·충청권 전역의 인구이동량을 위계적으로 보고, 세종시와 인접 지역의 공간적 상호작용 변화를 보기 위한 OD분석, 지역별 지위 변화를 보기 위한 지표분석, 공간구조의 재편 현상을 보기 위한 생활권분석의 과정을 갖는다.

        
          1) OD 분석
          공간적 상호작용은 사람·화물·서비스 등의 이동 측면에서 공간적 위치가 작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Ullman, 1953). 이에 정주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인구이동과 일 단위 규칙성을 갖고 발생하는 통근목적 통행은 다수의 지역 간 공간적 상호작용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점에 대해 세종시와 인접 지역 간 인구의 전출·입량과 통근통행의 유출·입량을 기종점(O-D) 매트릭스로 구축하였고, 전출·입 및 유출·입의 강도와 초과관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 간 정주-고용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분석은 QGIS프로그램의 QNEAT3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2) 지표 분석
          정주-고용관계에 따른 지역의 지위 변화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서 각 지역별 직주비, 중심성, 세종 유출·유입 통근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직주비(Jobs to housing ratio)는 지역의 경제활동인구수에 대비해 지역 내 일자리수의 수준을 의미하여 지역의 직주 균형수준과 고용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고용기회수를 주택수(또는 거주자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는데(이희연·이승민, 2008),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고용기회수를 유입통행량으로 보고, 지역의 거주자수를 유출통행량으로 간주하여 직주비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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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수정된 직주비 값으로는 그 지역에서 제공하는 고용기회가 그 지역거주자들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정다운·김흥순, 2010; 이수기 외, 2015, 재인용), 특히 직장이동을 수반하지 않고 지역 간 정주이동이 대규모로 발생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해석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중심성(Centrality) 지표를 함께 비교하였다. 중심성은 네트워크분석에서 결절점의 수준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서, 0과 1 사이에서 중심성이 가장 높은 결절점의 값을 1로 두고 상대적인 값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이하 중심성) 지표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네트워크 구조상 중요한 결절점과 연결되었을 때 해당 결절점의 중심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결절점의 개수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관계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이다(이종상 외, 2018). 즉, 연결된 간선의 가중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과 연결된 결절점들의 중심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하정원·이수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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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벡터 중심성은 도시의 공간구조상 중요하며 영향력 높은 지역을 도출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후 고용 중심성 측면의 지역적 지위 변화를 확인하는 데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세종 유출·유입 통근비를 비교하였다. 이는 각 지역에서 세종시와의 통행비중 관계를 보는 지표로서 시점별 값의 변화를 통해 지역 간 정주-고용의 우위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즉, 세종시에서 각 지역으로 유출된 통근은 세종시가 해당 지역에 주거지로(해당 지역은 고용지로) 기능함을 의미하며, 반대로 각 지역에서 세종시로 유입된 통근은 세종시가 해당 지역에 대해 고용지로(해당 지역은 주거지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출·유입 통근비의 관계를 통해 세종시와 각 지역 간 거주우위 관계의 변화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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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근생활권 분화 분석
          앞서 인구·통행 OD분석에서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 전출입·유출입 규모와 흐름을 통해 상호작용을 양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지역들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권 분화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생활권은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통학이나 통근 등 활동 목적에 따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이동하고 이용되는 범위로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오병록, 2014).

          본 연구에서는 통근목적의 생활권에 초점을 맞추어 ‘통근생활권’의 분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생활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통근권’의 용어가 혼용되기도 하는데, 통근권이 일정 지역(지점)으로부터 통근의 영향을 받는 범위를 나타내는 개념이 강하다면,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근생활권은 통근통행에 있어 지역 간 상호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군집이 강조된 개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실제 통행자료로 생활권 분화를 파악하는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인 커뮤니티 탐지법(Community Detection)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론은 공간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형태의 OD자료를 연계성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법이다(Newman, 2006; 하재현·이수기, 2016, 재인용).

          커뮤니티 탐지 방법론에는 대표적으로 인포맵(Infomap)과 루베인(Louvain)의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으며, 데이터의 특성과 분석 방법에 따라 다른 알고리즘이 적용된다. 아래 <그림 3>에서와 같이 인포맵 알고리즘은 방향성과 가중치가 있는 네트워크 구조에 그리고 루베인 알고리즘은 무방향성과 가중치가 있는 네트워크 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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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ype of community detection algorithm (Nicosia et al., 2009; Igraph, 2022; Ha and Lee, 2022, 재인용)
            
            

            

          

          본 연구에서 통근생활권 분화를 도출하는 데 사용한 통근통행자료는 두 지역 간 통행량만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무방향성과 가중치가 있는 네트워크 구조에 적용 가능한 루베인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이는 감마값(Resolution parameter)을 조절하여 위계별로 생활권을 도출한다는 특성이 있다(김수현 외, 2020; 하정원·이수기, 2022). 생활권의 위계는 통상 주거지 근거리의 활동 범위인 소생활권(또는 근린생활권)과 행정구역계를 벗어나는 활동 범위인 대생활권(또는 광역생활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동 가능한 범위인 중생활권으로 구분된다. 통근의 경우, 통학이나 쇼핑 등 타 활동에 비교하여 활동의 유형이 상당히 혼재된 특성을 갖는다. 관련하여 충청권을 대상으로 목적별 생활권 분화를 분석한 조윤·성현곤(2021)의 연구에서는 통학·쇼핑과 비교하여 통근생활권의 범위가 더 크게 도출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세종시와 인접지역을 넘나들어 형성되는 광역적인 통근생활권(대생활권)과 비교적 근접거리에서 형성되는 지역적인 통근생활권(중생활권)을 구분하기 위해 감마값을 조절하여 생활권 군집의 규모를 위계화하였다. 생활권 분석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대생활권과 중생활권의 감마값은 각 1.4와 1.2를 사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후 인구이동 추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후 대전·충청권 일대의 인구이동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대전·충청권-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권-세종시 인접 지자체-세종시의 공간적 위계별로 인구이동의 증감률과 순이동량을 집계하였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부터 2년간 대전·충청권의 인구는 모든 공간 위계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4> 상측). 이 시기는 3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4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집중적으로 이전한 기간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정책적 효과가 공간적으로 상당히 넓은 권역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Figure 4. 
				
          

          
            Population growth rate according to spatial hierarchy of Daejeon-Chungcheong area (KOSIS, each year)
          
          

          

        

        대전·충청권역의 인구성장률을 광역지자체 단위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로 구분하여 보면, 지역별 성장률에 차이가 드러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초기에는 모든 광역단위에서 양(+)의 값을 보였으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이듬해부터 음(-)의 값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충청남·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2단계인 2018~2019년까지도 양(+)의 값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르러 음(-)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주변지역의 인구성장률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미루어 예상할 수 있다.

        인구의 순이동량 값에서는 공간 위계에 따른 차이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인구성장률과 마찬가지로 기관 이전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된 2015년부터 순이동량 값에서 위계별로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세종시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모든 기간 양(+)의 값을 보인다. 그러나 인접 지자체-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권-대전·충청권은 대부분의 연도에서 음(-)의 값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Figure 5. 
				
          

          
            The number of net migrants according to spatial hierarchy of Daejeon-Chungcheong area (KOSIS, each year)
          
          

          

        

        특히 세종시와 인접한 지자체 단위에서는 2014년 이후 모든 기간에서 순이동량이 음(-)의 값으로 나타나, 세종시의 인구 유입력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강하게 발생한다는 이호준 외(2018)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즉, 세종시의 인구성장이 당초의 정책목표와는 상이하게 인접한 지역의 인구를 통해 발생하면서, 이 일대 제로섬 게임의 진행 가능성도 예측해볼 수 있다. 이에 세종시와 인접 지역 간의 인구이동에 대한 OD 분석을 통해 지역 간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인구·통행 OD 변화
        
          1) 인구 OD 변화
          세종시와 인접 지역 간 인구이동 OD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12년과 2020년의 시·군·구 단위 전출입별 이동자수를 활용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지역 간 상호작용의 관계를 명확히 검토하기 위하여 총 인구 이동량 중 세종시 내 이동량은 별도로 처리하였다(<표 2>의 도시 내 이동). 우선 세종시와 인접 지역 간 인구이동 규모는 2012년 19,807명에서 2020년 38,450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동 규모가 큰 지역은 대전 유성구-충북 청주시-대전 서구-충남 공주시 순으로 2012년과 2020년 사이에 순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Table 2. 
				
            

            
              The change of migration in adjacent area of Sejong-si (2012-2020)
            
            

          

          
          

          2012년의 지역별 전출입 초과 관계를 살펴보면, 인접한 모든 지역에 대해 세종시의 인구유입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세종으로 전입한 인구가 세종에서 전출한 인구를 크게 웃돌았다. 그중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전 유성구와 서구, 충남 공주시에서 인구유입이 강하게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좌측).

          
            
            

            Figure 6. 
				
            

            
              The change of migration OD (left: 2012, right: 2020)
            
            

            

          

          한편, 2020년 시점에서는 전출입 초과 관계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광역시와 충남 공주시에서는 여전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충북 청주시와 충남 공주시에서는 전출입 초과 관계가 전환되어, 세종시를 기준으로 남서와 북동으로 인구이동의 방향성이 구별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6> 우측). 대전광역시에서는 유성구와 서구에서 특히 강한 전입 초과 관계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은 대전에서도 신도시에 해당하는 곳으로 세종시와 주거 기능에서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세종시와 인접 지역 간 인구이동을 통한 상호작용 변화를 종합해 보면 세종시 출범 10년 사이 인접 지역에 대한 인구유입력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지리적 관계에 따라 상호작용의 강도와 관계가 구별되고 있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물리적으로 인접한 대전광역시와 충남 공주시에서는 전입초과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세종시 편입지역3)과 인접한 충북 청주시와 충남 천안시에서는 전출초과가 발견되는 등 세종시와의 상호작용이 다소 약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청주시가 2012년 시점에서 세종 전출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 나타난 것은 조치원읍 등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과의 상호작용 약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기간 세종시 내 읍·면·동 단위 인구이동 자료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과 편입된 지역 간 인구 전출입 특성을 검토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종시의 인구수는 2012년 약 11만 명에서 2020년 36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편입지역의 인구수는 9.5만 명에서 8.9만 명으로 약 6.4% 감소하였다(국가통계포털, 2012; 2020). 이에 더하여 2014년 이후 편입지역의 순이동률은 계속해서 음(-)의 값을 보여 편입지역의 인구감소가 인구이동에 의한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편입지역에서 전출한 인구를 도시 내 이동과 도시 간 이동으로 구분해 보면, 2012년 이후 도시 내 이동량은 지속 증가, 도시 간 이동량은 지속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통계청, 각 년도). 이를 통해 충북 청주시와 세종시 간 상호작용 약화의 원인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인구이동에는 지역별 흡인·압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바, 이동의 정확한 특성과 이주 사유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통행 OD 변화
          세종시와 인접 지역 간 통근통행 OD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12년과 2020년의 시·군·구단위 가정기반 통근목적 통행량을 활용하였다. 인구 OD 변화 분석과 마찬가지로 지역 간 상호작용의 관계를 명확히 검토하기 위하여 총 통근통행량 중 세종시 내 이동량은 별도로 처리하였다(<표 3>의 도시 내 통행). 우선 인근지역과 세종시 간의 통근통행 규모는 2012년 60,156건에서 2019년 138,742건으로 약 2.5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세종시에서 출발-도착이 이루어지는 도시 내 통행 규모는 28,917건에서 182,487건으로 급증하였다. 통행규모가 큰 지역은 2012년 충북 청주시-충남 천안시-대전 유성구-충남 공주시 순에서 2019년 대전 유성구-대전 서구-충북 청주시-충남 천안시 순으로 변화하였다(<표 3> 참조).

          
            Table 3. 
				
            

            
              The change of commuting in adjacent area of Sejong-si (2012-2020)
            
            

          

          
          

          2012년의 지역별 유출입 초과 관계를 살펴보면, 세종시는 모든 지역에 대해 유출통행보다 유입통행이 압도적으로 많아 출범 초 주거 기능의 취약성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와의 상호작용이 비교적 활발하였다. 이는 인구이동 분석에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종시 편입지역들이 청주시나 천안시와 인접하여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호관계가 출범 초기 일정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그림 7> 좌측).

          
            
            

            Figure 7. 
				
            

            
              The change of commuting OD (left: 2012, right: 2019)
            
            

            

          

          2019년의 지역별 유출입 초과 관계에서는 대전광역시와의 관계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세종시로 유입되는 통행에서 대전 서구와 동구의 비중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유성구와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고, 대전광역시 5개 구를 모두 합산하면 전체 통행량의 60%에 육박한다. 유출통행의 관계는 더욱 큰 변화를 보이는데, 12%에 불과했던 대전광역시로의 유출통행 비중이 70%까지 상승하여 세종시 출범 초기와 달라진 상호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변화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된 주택의 지리적 입지와 광역교통 인프라의 연결성이 상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건설2단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급된 약 10만 호의 주택이 대전광역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세종시 서측(1~2생활권)과 남측(3~4생활권)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동시에 건설 초기부터 구축된 대전 유성구와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건설2단계에서 추가된 대전역으로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개설(2016년)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통해 대전과의 연결성이 지속 강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출범 초기 강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충북 청주시와 충남 천안시와의 관계는 상당히 약화되어 앞서 분석한 인구이동의 지리적 방향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그림 7> 우측). 이와 관련하여 통근·통학 통행자료로 충청지역의 도시세력권을 분석한 정환영(2019)의 연구에서도 세종시 출범 이전 형성되었던 청주도시권의 영향력이 출범 이후 약해진 반면 대전도시권의 영향력이 강해졌음을 밝히고, 대전광역시와의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접근성의 변화로 통행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도로 연결성을 통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에서 계획된 광역노선을 통해 지역별 연결성을 검토하였다. 총 19개의 광역노선 중 건설2단계 종료 시점까지 8개의 노선이 개통하였으며, 건설3단계에서 11개 노선의 공사·설계가 진행된다. 이 중 청주시 방면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5개(오송~청주, 행정중심복합도시~청주공항 등)에 이르는 여건을 고려하면 향후 청주시와의 통근통행 상호관계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통근통행의 변화 관계를 앞서 분석한 인구이동의 변화와 종합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2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전 서구와 유성구, 충남 공주시에 직장을 유지한 채 세종시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패턴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물리적 거리상 연접한 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반경 20km 이내 지역)에서 강하게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지역별 지표 변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후 세종시와 인접 지역의 직주비, 중심성, 세종 유출·유입 통근비 변화를 통해 지역별 지위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역별 지표의 변화값은 <표 4>와 같다. 먼저 직주비의 경우, 세종시와 인접 지역 간 상승과 하락 경향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의 직주비는 1.664에서 0.919로 절반 수준의 하락세를 보인 반면, 충남 공주시와 대전 유성구에서는 직주비가 최대 20%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세종시에서 진행된 대대적인 주택공급에 의해 활발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인접 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던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공주시의 경우, 일반적인 직주균형수준(0.9~1.1)을 웃도는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

        
          Table 4. 
				
          

          
            The change of indicators by region (2012-2019)
          
          

        

        
        

        중심성 지표는 세종시와 인접 지역 간 공간구조상의 지위 변화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역별 중심성 값의 변화를 <그림 8>로 확인할 수 있는데, 대전 서구가 양 시점에서 모두 1.0의 값으로 나타나 고용의 중심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세종시의 중심성이 2012년 대비 약 70%가량 상승하면서 지역 네트워크상에서 네 번째의 고용 중심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광역시의 경우 원도심에 해당하는 중구와 동구 그리고 도심부와 신도심에 해당하는 서구와 유성구의 지표 변화가 상반되는 경향을 보여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의 차별적 성장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시점의 지역별 중심성 값의 분산을 계산해 보면 0.079에서 0.092로 상승하였다. 즉, 중심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편차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고용성장의 영향이 일부 지역에 상당히 치우쳐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Figure 8. 
				
          

          
            The change of centrality value by municipalities (2012-2019)
          
          

          

        

        마지막으로 세종시로의 유출·유입 통근비를 통해 지역 간 거주우위 관계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2년 시점에서는 인접한 지역들에서 모두 유입통근비가 유출통근비 대비 높게 나타나 인접 지역들이 세종시에 대해 거주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시점에서 세종시는 대전 중구와 서구, 유성구 그리고 충남 공주시에 대해 거주우위를 점하는 관계로 변화하였다. 전술한 4개 지역은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으로부터 남서측 반경 20km 내에 위치하는 지역들로서 세종시의 인구성장에 따른 공간적 영향의 방향성과 그 범위가 일치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 통근생활권 분화 변화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이동의 영향으로서, 통근생활권의 분화를 비교하기 위해 2012년과 2019년의 통근통행 OD자료에 커뮤니티 탐지법(Community detection)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생활권의 경우 2012년과 2019년 모두 5개로 분화된 반면, 중생활권은 2012년 16개에서 2019년 32개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2년의 모듈성 값은 0.483, 2019년의 모듈성 값은 0.630이다.

        
          
          

          Figure 9. 
				
          

          
            The change of commuting-community differentiation (top: 2012, bottom: 2019)
            Note: Cheonan-si data was not included in the 2012 Daejeon metropolitan area data provided by the KTDB, so it was excluded for an analysis.

          
          

          

        

        2012년 세종시 출범 직후 대생활권 분화를 보면 대전광역시가 두 개의 생활권, 청주시와 공주시가 각각 한 개의 생활권을 형성하였다. 세종시의 경우 서측은 공주시, 동측은 청주시 그리고 남측은 대전광역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종시가 독립된 고용지역이 아닌, 인접 지역에 의존적인 통근특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생활권에서도 대생활권의 분화 형태와 유사하게 세종시의 생활권이 인접한 공주시, 청주시에 종속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특히, 편입지역의 중심지인 조치원읍이 청주시 서측의 오송읍과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서측의 장군면은 공주시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한다. 반면 대전광역시와는 동일한 통근생활권의 분화가 발견되지 않아 세종시 출범 초기까지의 상호관계가 비교적 느슨하게 형성되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2019년의 대생활권 분석 결과에서는 인접 지역들과 생활권을 공유하던 2012년과 달리, 세종시의 독자적인 생활권이 형성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앞선 지표분석에서 거주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난 공주시 및 대전광역시 등 남서측으로 생활권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세종시 편입지역(조치원읍)은 여전히 청주시와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2012년에 비해 공간적 범위가 상당히 축소된 특성을 보인다. 이를 통해 인접 지역에 대한 고용중심지로서의 중력이 세종시로 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중생활권에서도 세종시 내에서 고유의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이 서로 고유의 통근생활권으로 분화되는 가운데,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넓은 통근생활권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대전광역시의 통근생활권이다. 2012년과 비교하여 대전광역시의 영향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세종시 남측 및 서측과 일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유성구에서 고용중심지로서의 지위가 향상된 지표분석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 2019년의 중생활권은 2012년의 두 배에 달하는 군집으로 분화하며 복잡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후 지속적인 인구이동으로 인해 직주 재배치가 이루어지며 지역의 공간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각 위계의 통근생활권 분석 결과에서 지리적으로 연속하지 않은 두 지역이 동일한 생활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학이나 일부 소비목적의 통행과 달리, 통근목적 통행은 직장과 주거지가 공간적으로 분리(직주분리)된 경향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한 커뮤니티 탐지법은 데이터의 규모가 클수록 군집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활용한 통행자료의 수는 일부 읍·면·동에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아, 커뮤니티 군집의 경계에 있는 결절점의 경우 군집의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추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의 보완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새로운 도시 조성이 야기하는 지역의 구조적 변화 측면에서, 수도권의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세종시와 인접 지역의 공간구조 변화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종시 출범 시점과 건설2단계 종료 시점 간 인구이동 및 통근통행 OD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세종시가 인접 지역을 포함하는 일대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 사이 인접 지역과의 인구전출입 규모는 약 2배, 통근통행유출입 규모는 약 2.5배 증가하여 지역 간의 상호작용 강도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종시의 고용 중심성이 0.197에서 0.329로 약 67% 상승하면서 지역 내 네 번째 고용 중심성을 확보하고 있다. 통근생활권 분화에서도 인접 지역에 종속되는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2012년과 달리 2020년에는 세종시가 독자적인 통근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청주시 일부와 공주시 일부를 종속시키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세종시 성장 효과의 공간적 방향이 남서측 20km 내에서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행 OD 변화와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지리적 관계에 따라 지역 간 상호작용 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남서측 도시인 대전광역시와 공주시 그리고 세종시 편입지역(조치원읍)과 인접한 북동측 도시인 청주시와 천안시의 상호작용 패턴이 확연히 구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전광역시는 기존 대전·충청권의 중추도시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보인다. 2012년과 2020년 모두 인구이동 및 통행 측면에서 밀접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대전광역시 내 가장 큰 두 개의 자치구이자 신도시에 해당하는 유성구와 서구와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의 현 인구규모는 대전광역시의 1/3 수준인 약 40만 명으로 대전광역시와의 관계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지만, 주거 기능에서 대전광역시 신도시 지역과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셋째, 인접 지역의 기능적 위상에 따라 성장의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인구이동을 유발하면서 세종시와 인접 지역의 직주관계에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인접 지역에서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에 상위 중심지 역할을 하던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의 중심성은 유지 내지 강화되었고, 특히 세종시와 인접한 유성구의 중심성은 인접 지역 중 유일하게 향상(+20%)되었다. 반면 대전광역시의 원도심에 해당하는 중구(-44.5%), 동구(-56.3%)의 중심성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점 그리고 세종시의 편입지역과 강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던 청주시의 중심성 하락(-19.5%)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상호작용 특성과 종합해 보면, 동반 성장에 해당하는 영향 범위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매우 인접한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영향 관계에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거리, 도시 기능, 주택수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역 간 압출과 흡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화하는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종시의 완성과 안정적 정착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종시의 내부적 완결성을 갖는 정책 혹은 일부 지역으로 성장 효과가 치우치는 정책보다는 주변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204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2021)4)으로, 대전-세종-충청권의 초광역적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광역도시계획권이 기존 7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조정되면서 논의의 공간적 범위가 제도적으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해당 계획에서는 광역권의 발전을 위해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주요 전략으로 하여 미래과학기술 및 신산업 육성, 네트워크형 광역공간구조 설정, 광역시설 배치 및 교통연계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정에서 광역권의 장기적·종합적 발전을 위한 다부문의 연계 협력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연계 협력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를 둘러싼 성장 기회에 관해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던 공간적 흐름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광역 대도시권의 중심도시 지위를 갖는 대전광역시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의 효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대전광역시의 원도심부 및 충남 공주시 등지의 기능적 보완을 위한 정책도 함께 요구된다.

      특히,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3단계에서 이루어질 세종시의 기능적 보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설3단계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세종집무실의 설치와 함께 10만 호의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세종시 내 다소 미흡한 산업·의료 인프라 확충도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세종시의 기능적 보완과 강화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확인한 차별적 성장 효과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환경·인프라의 부문에서 협력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역별로 과학, 행정, 서비스, 관광 등으로 비교적 뚜렷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생산구조와 소비수요를 반영한 산업 연계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교통·환경 등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공동 정비·관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를 제고하여 광역적인 자족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 주목할 만한 점은 세종시 내에서의 인구이동 비중이 출범 당시와 비교하여 매우 높아졌다는 것으로, 이것이 인접 지역과의 상호작용 변화 과정에서도 자족성의 확보 관점에서 긍정적 견해를 갖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존에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던 청주시와의 관계 약화 등의 변화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상호관계 형성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된 신도시 위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세종시 내에서 신도시와 편입지역 간 차별적 성장에 의한 제로섬게임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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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주1. 2014년에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여, 2012년 시점의 데이터는 청원군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주2.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포함되는 지역은 세종시, 대전광역시, 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 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 청주시, 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 등 22개 시·군이다.
      

      
        주3.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으로 분류되는 행정구역은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 새롬동, 대평동, 소담동, 다정동, 해밀동, 반곡동 등 12개 행정동이다. 한편 편입지역으로 분류되는 행정구역은 조치원읍 및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10개 행정읍·면이다(2023년 기준).
      

      
        주4. 본 계획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06년에 처음으로 수립되었고, 계획권의 범위를 조정하여 2021년에 두 번째 계획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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